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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「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

이자율 규정」 개정안 금융위 의결

1 개정 배경

□ 금융위원회(위원장 : 최종구)는 ‘18.4.4(수) 제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,

ㅇ「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」

개정안을 의결함

□ 동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「취약․연체차주

지원방안」(‘18.1.18일)의 후속조치로,

ㅇ 해외사례
1)

, 연체로 인한 금융회사 관리비용
2)

등을 감안하여

현행 연체금리3)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

1) (미국) 약정금리 + 2～5%, (영국) 약정금리 + 1～2%, (프랑스) 약정금리 + 3%

2) 가계대출 차주의 연체로 금융회사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은 3% 미만(KDI)

3) (은행) 약정금리+6～9%, (보험) 약정금리+10% 내외, (여전) 약정금리+22% 내외

2 주요 내용

□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“약정금리 + 최대 3%p

이내” 수준으로 인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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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금리(대부이자율)가 없는 경우 적용할 수

있는 합리적인 약정금리 대용지표
*
를 제시

* ① 여전사의 일시불 거래, 무이자할부거래 등은 금융회사의 자금 조달원가

및 연체전 개인 신용도 등을 고려한 금리

② 그 밖에 약정금리가 없는 금융상품은 i)「상법」상 상사법정이율(6%)

또는 ii) 한국은행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 중 상호금융 가계

자금대출 금리 → i) 또는 ii) 중 높은 금리를 적용

3 향후 일정

□ 여신금융기관의 전산설비 개선, 대고객 안내 등 준비상황을

감안하여, ‘18.4.30일부터 시행


